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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s among personality traits, coping efficacy, and academic stress in medical 
and non-medical students in South Korea, and investigated the mediating effect of coping 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traits and academic stress. The study group comprised 210 medical students 
and 175 non-medical students. They were asked to rate their personality traits, coping efficacy, and academic 
stres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IBM SPSS ver. 26.0 (IBM Corp., Armonk, NY, USA) and AMOS ver. 
26.0 (IBM Corp.). Medical students scored higher for examination stress and lower for extroversion than 
non-medical students. In both groups, extroversion and conscientiousness positively affected coping efficacy, 
while neuroticism influenced it negatively. Neuroticism directly influenced all types of academic stress in 
both groups, while extroversion and conscientiousness only had direct effects on examination stress among 
medical students. Coping efficacy mediated the associations between personality traits and academic stress, 
except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neuroticism and grade stress among medical students. The study indicates 
that coping efficacy had a significant effect on relieving academic stress among students with higher scores 
for extroversion and conscientiousness. Efforts should be made to decrease neuroticism to lower academic 
stress, as the relationship between neuroticism and academic stress is not directly influenced by coping 
efficacy. The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are discussed regarding a consultation system for students, especially 
those in medical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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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한국의 대학생들은 성적과 시험, 스펙에 대한 부담은 물론 

등록금, 취업난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누적되고 있다[1]. 한 연구

에서 대학생이 경험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스트레스가 ‘학업’인 점이 

확인되어[2], 대학생의 학업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밝혀

졌다. 특히 의과대학생(의대생)은 의학 공부를 하면서 과중한 학습

량, 수많은 시험, 유급에 대한 압박감 등에 의해 스트레스를 받으며

[3], 스트레스 요인 중 학업과 연관된 것이 80%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4].

학업 스트레스에는 여러 요인이 관여하지만, 본 연구는 그 중 

성격 특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는 장기간 만성화된 학업 스트레스

가 좌절감, 무력감, 학업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 등의 학업 소진을 

야기할 수 있고[5], 소진과 관련된 개인의 특성 중 성격이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6]. 다양한 성격이론이 존재하지만 가장 많이 

알려진 것 중 하나가 ‘5요인 성격모델’이다. 5요인 성격모델

(Big-Five)은 외향성, 성실성, 신경성, 개방성, 친화성으로 구성되며, 

개인 간의 차이는 물론 개인의 행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도구로 연구

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이다[7]. 성격은 스트레스로 인한 위험을 

지각하고 상황에 대처하는 자신의 능력을 평가하는 인지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8], 개인의 성격과 학업 스트레스 혹은 학업 

소진의 관계에 대해 여러 연구들이 행해져 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5요인 특성 중 성실성은 학업 스트레스와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

계를 갖는 반면 신경증은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졌고[9], 신경

증은 학업 스트레스를 양성적으로 예측하기도 했다[10]. 부정적인 

기질이 학업 소진을 야기한다는 연구[11]와 외향성, 성실성, 신경증

이 학업 소진의 하위요인인 탈진, 냉담, 학업 무능감을 유의미하게 

예측한다는 연구[12]는 성격 특성이 학업 스트레스와 학업 소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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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는 개인의 능력에 초점을 둔 연구도 

상당수이다. 대처효능감이란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을 대처하고 관

리하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말한다[13]. 대처효능감이 높은 사람

은 어려운 상황을 도전으로 인식해 실패하더라도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학업 상황에서도 지각된 어려움에 잘 대처하여 학업을 지속

해 나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4]. 국내의 한 연구에서도 귀인 성향

(사건의 결과를 인과적으로 설명하려는 경향), 스트레스, 대처효능

감 중 학업 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대처효능감인 

것으로 밝혀졌다[15]. 따라서 대처효능감이 학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학업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을 고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삶의 질은 낮아지게 되는데, 특히 보건의료 

계열 학생들의 삶의 질 문제는 개인의 문제로 남는 것뿐만 아니라 

이후 의료의 질과도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있다[16]. 의학 교육은 

인간의 생명을 다루고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의사의 행동양식은 환자의 습관과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다[17]. 따라서 의대생의 성격 특성을 파악하고 의학교육과정에서 

그들이 느끼는 학업 스트레스를 분석하여 삶의 질을 알아보는 것은 

개인적 의의를 넘어 사회적으로도 의의가 있는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학과계열에 따라 학업 스트레스가 다르게 나타나

는 것을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해볼 때[1], 학업 스트레스의 

구체적인 하위요인(성적, 시험, 공부 스트레스 등)을 분석하여 의대

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앞선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성격 특성과 대처효능감이 학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예측되어진다. 게다가 보건의

료 계열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 요인은 의료의 질과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이 각 요인(성격 특성, 대처효능감)들이 의대생과 

비의대생 두 집단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의대생이 비의대생보다 공부량과 시험이 많

기 때문에 학업 스트레스가 더 높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실제로 

학업 스트레스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학업 스트레스에 성격

이나 대처효능감과 같은 개인의 특성이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각 요인들을 세분화하여 관련성과 

영향력을 분석하는 비교연구를 통해 개인의 특성에 알맞은 프로그램

을 제공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를 줄여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의대생과 비의대생의 성격 

특성, 대처효능감, 학업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고 각 요인 간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성격 특성과 학업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대처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여 두 집단에서 차이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학업 스트레스 해소방안을 고안할 때 고려해야할 점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대상자는 전국 소재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 

49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

하여 현장 설문 및 온라인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2019년 11월 14일부

터 11월 22일까지 실시하였고, 설문 대상은 만 18세 이상에 한정하였

다. 본 연구진행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은 설문대상에 포함되지 않았

다. 설문대상자 496명 중 현장 설문을 통해 응답을 얻은 피험자는 

65명이었고, 온라인 설문을 통해 응답을 얻은 피험자는 431명이었

다. 설문에 앞서, 연구자는 서면동의서(연구설명문 및 동의서)를 

제공하고 연구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한 후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피험자만 설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는 

가천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행되었다(승인번

호 1044396-202103-HR-053-01). 설문 참여자의 응답 중 불성실

한 응답(문항에 한 번호로 응답을 통일한 경우, 중복된 설문문항에 

다른 번호로 응답한 경우)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설문 참여자 중 대학원생은 제외하였다. 결과적으로 

총 385명(의대생이 210명, 비의대생이 175명)의 대학생을 분석대상

으로 포함하였다. 이 중 의과대학 학생(의예과, 의학과, 기타 의학계

열)은 210명이었고, 비의과대학 학생(인문, 사범, 상경, 자연, 예체능

계열)은 175명이었다. 피험자를 모집하기 이전 G-power 프로그램

(Heinrich-Heine-Universität Düsseldorf, Düsseldorf, Germany; 

http://www.gpower.hhu.de/)을 통해 본 연구의 신뢰성을 얻기 위

한 최소 피험자 수를 계산하였고, 이는 146명으로 본 연구의 피험자 

수는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2. 연구도구

1) 성격 5요인 척도

성격 5요인 척도는 McCrae와 Costa [18]의 NEO-PI-R 

(Revised NEO Personality Inventory) 5요인에 근거하여 Lee와 Ahn 

[19]이 번안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본래 이 척도는 총 2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외향성 5문항, 신경증 5문항, 성실성 5문항, 친화성 

5문항, 개방성 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외향성, 

성실성, 신경증이 학업 소진의 하위요인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5문항 중 외향성, 신경

증, 성실성 특성 관련 15문항만을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세부 문항들

은 부록 1에 첨부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성격 특성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0.894였으며, 각 하위요인의 신뢰도 계수는 외향

성이 0.769, 성실성이 0.728, 신경증이 0.679였다. 문항은 5점 척도

(‘전혀 아니다’ 1점, ‘아니다’ 2점, ‘그저 그렇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각 성격 특성의 점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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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을수록 해당 특성 요인의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하

였다.

2) 대처효능감 척도

본 연구는 대처효능감 척도로 Klink 등[20]이 개발한 척도를 토대

로 Yoo와 Park [21]이 수정하고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

는 총 11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응답자들은 5점 척도(매우 그렇

지 않다 1점–매우 그렇다 5점)로 응답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대처

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세부 문항들은 부록 2에 첨부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대처효능감의 신뢰도 계수는 0.827이었다.

3) 학업 스트레스 척도

학업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Compas 등[22]이 개발하고 Oh

와 Chun [23]이 수정한 문항을 Lee [24]가 수정 및 보완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4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요인으

로 성적 스트레스 7문항, 시험 스트레스 8문항, 수업 스트레스 11문

항, 공부 스트레스 9문항, 진로 스트레스 7문항이 있다. 본 연구에서

는 학과계열에 따라 학업 스트레스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를 

고려하여[1], 학과계열에 의해 크게 좌우될 수 있는 하위요인인 진로 

스트레스, 수업 스트레스를 제외하고 성적 스트레스, 시험 스트레스, 

공부 스트레스 3가지 하위요인 척도를 선택하여 총 24문항으로 설문

을 구성하였다. 응답자들은 각 문항에 대해 5점 척도(매우 그렇지 

않다 1점–매우 그렇다 5점)로 응답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스트레스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학업 

스트레스 신뢰도 계수는 0.707이었으며, 각 하위요인의 신뢰도 계수

는 성적 스트레스 0.690, 시험 스트레스 0.686, 공부 스트레스 0.763

이었다. 세부 문항들은 부록 3에 첨부되어 있다.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피험자를 의대생과 비의

대생으로 분류하여 두 집단의 일반적 특성의 차이점을 분석하기 

위해 비연속변수의 경우 두 집단의 변수를 chi-square 검정을 통해 

비교하고, 연속변수의 경우 normality test를 시행하여 데이터가 정

규분포를 따르는 것을 확인한 후 t-test를 실시하였다. 두 집단 간의 

학업 스트레스 및 하위요인(성적 스트레스, 시험 스트레스, 공부 

스트레스)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t-test를 실시하였다. 

성격 특성 각 항목(외향성, 성실성, 신경증), 대처효능감 및 학업 

스트레스 하위요인 각 항목(성적 스트레스, 시험 스트레스, 공부 

스트레스)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는 의대생, 비의대생 그룹별로 나누어 각각 분석하였다. 개인의 

성향이 학업 스트레스의 하부요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하기 위해 

전 피험자의 자료를 기반으로 regression 분석을 시행하였다. 

Regression 분석에서 독립변수는 개별 성격요인인 외향성, 성실성, 

신경증으로 설정하였고, 종속변수는 학업 스트레스의 하부요인인 

성적 스트레스, 시험 스트레스, 공부 스트레스를 설정하였다. 종속변

수와 독립변수 간의 선형회귀식을 구성할 때 교란변수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성별, 나이, 학과를 선정하였다. 성별은 기존의 

연구결과에서 성별에 따른 성격의 빈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점[25], 여성의 학업 스트레스가 더 높았던 점[1]을 기반으로 선정하

였으며, 나이에 따라서도 성격요인이 달라진다는 연구결과[26]와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 스트레스가 감소한다는 관련성이 관찰되었

다는 점[1]을 토대로 나이를 교란변수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대규모 

연구결과에서 전공별 성격의 특성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과[27] 

전공에 따라 학업 스트레스 유형의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결과[1]를 

기반으로 피험자의 출신 학과를 교란변수로 선정하였다. 마지막으

로 성격 특성(외향성, 성실성, 신경증)과 학업 스트레스(성적, 시험, 

공부 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대처효능감이 미치는 영향(매개효과)

을 각 집단에서 확인하였다. 또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

정식 분석 AMOS ver. 26.0 (IBM Corp., Armonk, NY, USA)을 

실시하였다.

결  과

1. 연구참여자의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총 대상자는 385명(남성: 186명[48.3%], 여성: 

199명[51.7%])이었으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22.51±2.03세였다. 

의대생이 비의대생에 비해 여성의 비율(χ2=51.39, p<0.001)과 평

균 연령(p<0.001)이 유의하게 높았다. 성격유형 중 성실성, 신경증

의 평균 수치는 의대생과 비의대생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가 없었으나(각각 p=0.550, p=0.759), 외향성 척도의 평균은 비의대

생이 18.22±2.88로 의대생의 17.26±3.31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t-test=-3.06, p=0.002). 스트레스 대처효능감은 의대생과 비의대

생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p=0.103) 

(Table 1).

2. 의대생과 비의대생의 학업 스트레스 차이 분석

의대생과 비의대생의 학업 스트레스 정도를 비교한 결과, 성적 

스트레스, 공부 스트레스 영역에서는 의대생과 비의대생 간에 유의

미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각각 p=0.524, p=0.959). 그러나 시험 

스트레스 영역에서는 의대생이 비의대생에 비해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p=0.002) (Table 2).

3. 의대생과 비의대생의 성격 특성, 대처효능감, 학업 스트레스 

간 관련성 분석

의대생과 비의대생의 성격 특성, 대처효능감과 학업 스트레스(성

적 스트레스, 시험 스트레스, 공부 스트레스)와의 연관성을 분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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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Medical students (n=210) Non-medical students (n=175) p-valuea)

Gender <0.001***
  Men 136 (64.8)  50 (28.6)
  Women  74 (35.2) 125 (71.4)
Age (yr) 23.14±1.92 21.74±1.90 <0.001***
Year in program <0.001***
  1 100 (47.6)  33 (18.9)
  2  62 (29.5)  29 (16.6)
  3  38 (18.1)  49 (28.0)
  4  10 (4.8)  64 (30.5)
Conscientiousness 18.39±3.12 18.57±2.78  0.550
Extroversion 17.26±3.31 18.22±2.88  0.002**
Neuroticism 13.68±4.14 13.54±4.32  0.759
Coping efficacy 38.34±6.96 37.26±6.08  0.103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or mean±standard deviation.
**p<0.01. ***p<0.001. a)The t-test was used for continuous variables and the chi-square test for categorical variables.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medical and non-medical students

Variable Medical students (n=210) Non-medical students (n=175) p-valuea)

Grade stress 16.53±5.07 16.19±5.32 0.524
Examination stress 26.66±4.80 25.05±5.41   0.002**
Study stress 26.80±5.65 26.78±4.96 0.959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p<0.01. a)The t-test was used.

Table 2. Comparison between grade, examination, and study stress between medical and non-medical students

Extroversion Conscientiousness Neuroticism Coping efficacy Grade stress Examination stress Study stress
Medical students
  Extroversion  1
  Conscientiousness  0.656***  1
  Neuroticism -0.193** -0.128  1
  Coping efficacy  0.439***  0.439*** -0.348***  1
  Grade stress  0.010 -0.146*  0.354*** -0.208*** 1
  Examination stress -0.008 -0.029  0.415*** -0.356*** 0.586*** 1
  Study stress -0.109 -0.186**  0.483*** -0.483*** 0.557*** 0.708*** 1
Non-medical students
  Extroversion  1
  Conscientiousness  0.542***  1
  Neuroticism -0.249*** -0.107  1
  Coping efficacy  0.447***  0.409*** -0.346***  1
  Grade stress -0.125 -0.227**  0.338*** -0.412*** 1
  Examination stress -0.070 -0.093  0.368*** -0.270*** 0.660*** 1
  Study stress -0.144 -0.187*  0.376*** -0.361*** 0.671*** 0.640*** 1

*p<0.05. **p<0.01. ***p<0.001.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personal characteristics (personality traits and coping efficacy) and academic stress among medical students and non-medical students

다. 그 결과 의대생의 대처효능감은 성격요인 중 외향성, 성실성과 

양의 상관관계, 신경증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의대생의 성적 

스트레스는 성격요인 중 성실성과 음의 상관관계, 신경증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시험 스트레스는 신경증과만 유의한 양의 상

관관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공부 스트레스는 성격요인 중 성실성

과 음의 상관관계, 신경증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비의대생의 

성격 특성과 학업 스트레스와의 연관성도 의대생과 동일하였다

(Table 3).

4. 성격요인이 학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전체 피험자를 대상으로 성격요인이 학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

향을 regression 모델을 통해 분석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모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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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No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p-valuea)

B Standard error
Grade stress Extroversion -0.145 0.078 -0.088   0.063

Conscientiousness -0.341 0.082 -0.191 <0.001***
Neuroticism  0.450 0.054  0.366 <0.001***

Examination stress Extroversion -0.120 0.079 -0.072   0.128
Conscientiousness -0.109 0.084 -0.061   0.195
Neuroticism  0.519 0.053  0.419 <0.001***

Study stress Extroversion -0.215 0.081 -0.124   0.008**
Conscientiousness -0.347 0.085 -0.187 <0.001***
Neuroticism  0.549 0.055  0.428 <0.001***

**p<0.01. ***p<0.001. a)All linear regression models adjusted for gender, age, and major.

Table 4. Relationships between personality traits and academic stress

Figure 1. Mediating effects of coping 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traits and grade stress. *p<0.05. **p<0.01.

얻을 수 있었다(Table 4). 성적 스트레스는 신경증, 성실성 순서로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시험 스트레스는 신경증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부 스트레스는 신경증, 성실

성, 외향성의 순서로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의대생과 비의대생의 성격 특성과 성적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대처효능감의 매개효과

의대생과 비의대생을 나누어 성격 특성이 성적 스트레스에 미치

는 영향에서의 대처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의대생과 비

의대생 모두 외향성, 성실성이 성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대처효능감의 매개효과는 두 집단에서 모두 유

의하게 확인되었다. 신경증이 성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두 집단 모두 직접효과가 관찰되었으나, 의대생 집단에서는 대처효

능감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반면, 비의대생 집단

에서는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확인되었다(Figure 1).

6. 의대생과 비의대생의 성격 특성과 시험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대처효능감의 매개효과

의대생과 비의대생의 성격 특성과 시험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대

처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의대생에서는 외향성, 성실성

이 시험 스트레스에 미치는 직접, 간접효과가 모두 확인된 반면, 

비의대생에서는 대처효능감의 간접효과만 유의하게 확인되었고, 성

격 특성의 직접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신경증이 시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두 집단 모두 유의한 직접효과가 확인되었으며, 

대처효능감의 간접효과 또한 확인되었다(Figur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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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Mediating effects of coping 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traits and examination stress. *p<0.05. **p<0.01.

Figure 3. Mediating effects of coping 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traits and study stress. **p<0.01.

7. 의대생과 비의대생의 성격 특성과 공부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대처효능감의 매개효과

성격 특성과 공부 스트레스에서의 대처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분

석한 결과, 의대생과 비의대생 모두에서 외향성, 성실성이 공부 스트

레스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대처효능감의 매개

효과는 두 집단에서 모두 유의하게 확인되었다. 신경증은 두 집단 

모두에서 공부 스트레스에 미치는 직접, 간접적 영향력이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Figure 3).

고  찰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격 특성(외향성, 성실성, 신경증)이 학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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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성적 스트레스, 시험 스트레스, 공부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 각 변인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또한 이러한 관계가 의대생과 비의대생 집단에서 차이를 보이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모든 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때, 성격요인은 학업 

스트레스의 세부요인에 따라 상이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었다. 회귀

분석결과를 통해 외향성은 감소된 공부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성실성은 감소된 성적, 공부 스트레스와 관련되

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신경증은 증가된 성적, 시험, 공부 스트레

스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외향성 요인이 감소된 학업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있다는 연구의 결과는 외향적인 사람은 스트레

스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외향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가지므로 

상대적으로 다른 특성을 지닌 집단보다 학업 스트레스가 낮다는 

기존의 연구와 일치한다[28].

또한 성격요인이 학업 스트레스에 서로 다른 영향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성적 스트레스에는 신경증, 성실성 요인 순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시험 스트레스에는 신경증만 영향을 미쳤고, 공부 

스트레스에는 신경증, 성실성, 외향성 순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경증 요인이 모든 학업 스트레스의 하부요인에 

큰 위험인자로 작용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정서적으로 불안한 

신경증적인 사람이 더 큰 학업 소진을 보인다는 기존의 연구와도 

맥락이 일치한다[12].

의대생, 비의대생 집단에서 성격 특성, 대처효능감, 학업 스트레

스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대생과 비의대생의 

성격 특성 중에서 성실성과 신경증 하부요인은 차이가 없었지만 

외향성은 비의대생이 의대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의대생과 비의대생의 대처효능감은 두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 

이는 의과대학생의 성별, 학제, 학년별로 대처효능감의 차이가 없었

던 선행연구를 지지한다[21]. 셋째, 의대생과 비의대생의 학업 스트

레스 하위요인 중 성적, 공부 스트레스는 차이가 없었지만 시험 

스트레스는 의대생이 비의대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

다. 의대생은 시험횟수가 잦고 유급으로 인해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

나 긴장감을 많이 받지만, 비의대생은 취업이나 진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해 성적과 공부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3]. 따라서 대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을 찾고 이를 중재하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특히 의대생의 공부 스트레스 점수는 시험 스트레스와 

비슷하게 높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볼 때, 공부스트레스와 시험 

스트레스 대처전략에 초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각 변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의대생과 비의대생 모두 

비슷한 경향성을 보였다. 첫째, 성격 특성과 대처효능감의 관계를 

살펴보면, 외향성과 성실성은 대처효능감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신경증은 대처효능감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외향성

과 성실성이 높고 신경증이 낮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기존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29].

둘째, 성격 특성과 학업 스트레스의 관계를 살펴보면, 전체 피험자

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성적 스트레스는 신경증, 성실성 순서로 

영향을 받았고, 공부 스트레스는 신경증, 성실성, 외향성의 순서로 

영향을 받았으나 시험 스트레스는 신경증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집단을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에는 두 

집단 모두 성실성과 성적, 공부 스트레스가 음의 상관관계, 신경증과 

성적, 시험, 공부 스트레스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성실성이 

학업 스트레스, 학업 소진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반면 신경증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9]. 본 연구에

서 외향성은 학업 스트레스와 유의한 관계가 없었지만 신경증은 

학업 스트레스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외향성이 낮고, 성실

하지 않고, 신경증일수록 학업 소진의 정도가 높아진다고 밝힌 선행

연구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한다[30].

셋째, 대처효능감과 학업 스트레스의 관계를 살펴보면, 두 집단 

모두 대처효능감과 성적, 시험, 공부 스트레스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학업 스트레스와 학업 

소진이 낮다는 국내외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31]. 학업 적응에 

대처효능감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선행연구도 본 연구결과를 

부분적으로 뒷받침한다[15].

마지막으로 성격 특성과 학업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성격 특성이 

미치는 영향과 대처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학업 스트레스 하위요인별

로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경증은 두 집단에서 모든 학업 

스트레스 하위요인에 직접효과를 미치면서 대처효능감을 매개로 

했을 때 시험, 공부 스트레스에 간접효과를 미쳤다. 신경증과 학업 

소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부분 매개효과를 밝힌 선행연구는 

신경증은 일상에서 어려운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의 반응성으로 

과중한 학업 상황에서 스트레스와 냉소적 태도를 호소하는 학업 

소진과 유사한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개방성, 친화성과는 다르게 

학업 소진에 직접효과를 미친다고 해석했다[32,33]. 본 연구결과도 

이와 유사하기 때문에 학업 스트레스 예방을 위해서 신경증이 높은 

학생들에게 주목하고, 신경증을 낮추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구체

적으로 ‘마음 챙김 프로그램’ 등을 통해 불안, 우울과 같은 신경증적 

특성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대처효능감은 신경증 특성의 6개 

모델 중 하나(신경증–의대생의 성적 스트레스)를 제외하고 신경증이 

학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여 감소시켰다. 이는 학업 

소진을 겪기 쉬운 신경증 특성을 지닌 학생들이 높은 대처효능감을 

가질수록 학업 스트레스를 잘 관리할 수 있다는 뜻으로[12], 두 집단 

모두 신경증이 높은 학생들에게는 대처효능감을 기르는 프로그램과 

상담지도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의대생과 비의대생 모두 외향성과 성실성이 성적, 공부 스트레스

에 직접효과를 미치지 않았지만 대처효능감의 매개효과는 유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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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대생과 달리 의대생에서는 외향성, 성실성이 시험 스트레스에 

직접효과를 미쳤다. 즉 외향성, 성실성이 높은 비의대생에게는 성격 

자체에 대한 개입보다 대처효능감을 높이는 접근법이 필요하고, 의

대생은 대처효능감뿐만 아니라 성격 특성 자체를 관리하는 접근이 

필요함을 뜻한다. 효능감 형성에는 성공을 경험하는 것, 모델을 관찰

하는 것, 그리고 개인의 심리상태 등이 영향을 미친다[34]. 이는 

학생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직면하고 대처방식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

라 동료의 스트레스 극복을 관찰하는 것으로도 효능감을 기를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대한 내용

을 교육과정에 편성하고, 의대뿐만 아니라 다른 학과에서도 대부분

의 의대에서 도입 중인 소그룹 문제바탕학습이나 팀바탕학습 등의 

집단학습 경험을 늘리는 것이 대처효능감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먼저 의과대학 연구대상자 중 3, 4학년

의 참여비율이 낮아 대표성의 문제가 있어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다. 또한 비의대생의 경우 졸업 후 진로선택에 대한 불안감

과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두 집단의 진로 스트레스를 추가로 

비교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성격 특성 중 개방성, 친화성과 

학업 소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완전 매개효과를 알아본 선행연

구도 존재하므로 개방성, 친화성과 학업 스트레스 관계에서 대처효

능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볼 수도 있을 것이다[28].

본 연구는 성격요인과 학업 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을 세분화하고, 

의대생과 비의대생의 학업 스트레스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했으며, 두 집단 모두 대처효능감이 성격 특성과 학업 스트레스

를 매개하는 변인이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을 

밝혀낸 점에 의의가 있다. 의대생과 비의대생을 비교했을 때, 성격 

특성에서 비의대생의 외향성이 유의하게 높았지만 성실성, 신경증

의 평균은 비슷했다. 학업 스트레스에서 의대생의 시험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았지만, 공부, 성적 스트레스는 비슷했다. 대처효능감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성격 특성과 대처효능감의 연관성에서 두 

집단 모두 외향성과 성실성이 높을수록 대처효능감이 높고, 신경증

이 높을수록 낮았다. 성격 특성과 학업 스트레스와의 연관성에서 

두 집단 모두 성실성이 낮고 신경증이 높을수록 성적 스트레스를 

더 받았고, 신경증이 높을수록 시험 스트레스를 더 받았으며, 성실성

이 낮고 신경증이 높을수록 공부 스트레스를 더 받았다. 의대생과 

비의대생에서 신경증은 모든 유형의 학업 스트레스에 직접효과를 

미쳤다. 즉 학과를 불문하고 신경증 특성을 낮추는 것이 학업 스트레

스를 줄이는 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대처효능감이 높을수록 

신경증이 학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하게 줄일 수 있었지

만, 의대생의 성적 스트레스는 예외였다. 즉 신경증이 높은 의대생의 

성적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처효능감을 높이는 것보다 신경

증 특성 자체를 줄이는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외향성과 성실성은 

비의대생의 성적, 공부 스트레스에 직접 효과를 미치지 않았지만 

대처효능감이 높을수록 성적, 공부, 시험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감소

했기 때문에 외향적이고 성실한 비의대생들의 학업 스트레스를 줄이

기 위해서는 대처효능감을 높이는 접근이 필요하다. 의대생에서는 

외향성, 성실성이 시험 스트레스에 직접효과를 미쳤기 때문에 외향

성, 성실성 성격 특성 자체를 관리하는 것이 의대생들이 겪는 더 

높은 학업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일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예방의학적 관점에서 의대생과 비의대생

의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프로그램을 고안하고, 그 효과에 대한 

비교연구를 진행하면 각 집단의 학생들이 겪는 학업 문제에 실질적

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외향성 및 성실성과 학업 스트레스 

사이에서 대처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비의대생들에게는 대처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외향성 및 성실성과 학업 

스트레스 사이의 직접효과를 확인한 의대생들에게는 대처효능감뿐

만 아니라 성격요인이 학업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스스로 

인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선별검사를 이용해 고위험 개인들을 가려내어 예방서비스를 제공하

는 고위험 전략적 측면에서 본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신경증 요인을 

특정하는 문항을 학업 스트레스 선별검사에 활용한다면 학업 스트레

스 위험군을 조기에 알아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결과가 

대학생의 학업 스트레스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업 지원프로

그램을 개발하며, 상담전략을 수립하는 데 사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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